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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회 교육위원회(위원장 유기홍)는 내일(3. 9.)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

개최하여 ①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② 전국연합학력평가 성

적자료 유출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한다.

 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2017년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

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학교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, 이에 불

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. 

  그리고, 지난 2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된 2022년 11월 전국

연합학력평가 응시생의 학교명·학년·반·성명·성별·성적 등 자료가 

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.

  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의 발생과 이후 진행상황 및 대응, 그리고 교육

청이 관리하는 평가자료의 유출 문제를 심각하고 엄정하게 받아들여 현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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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.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해당 사건 또는 사고의 

경위와 원인, 관계 기관 및 학교의 조치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정확

히 파악하여 합당한 책임을 묻고, 향후 입법과 예․결산 심사 등을 통해 재

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.

  교육위원회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현안보고를 

들은 후 질의를 진행하고, 참고인으로는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(당시), 

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,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, 관계 고등학교의 교장, 

학교폭력 전문가,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이 출석한다. //끝.


